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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청소년패널(2008)의 중2 패널 5차년도 자료를 가지고 기술통계 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라는 위험상황에서 위험요인, 보호요인, 심리적응 간의 관계와 보호요인의 매개효과의 기제를 검증하

고, 심리적응 수준이 높은 청소년을 보호해주는 보호요인을 분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분석방법으로는 대상자의 

빈도분석과 개인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PASW(Predictive Analytics Software) 18.0을 이용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적응에 대한 보호요인의 작용 검증을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청소년의 위험요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위험요인을 완화시키는 과정이나 보호

요인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위험요인에 노출된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시킬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개입도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청소년의 위험요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위험요인을 완화시키는 과정이나 보호요인에 초점

을 맞춤으로써 위험요인에 노출된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시킬 수 있다. 또한,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라는 어려

움을 경험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실천적 개입 방향을 마련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 Key Words : 기능적 결손, 위험요인, 보호요인, 매개변수, 결손가족

Abstract   Korea Youth Panel (2008) has 2 panels of the 5th year of Knowledge data to perform 

statistical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risk factors in the risk conditions of the family of functional 

deficits, protective factor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adaptation and 

protective factors verification mechanisms and the psychological adaptation level it is an objective to 

analyze the protective factors that protect the high youth.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y frequency analysi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analyte's was 

performed t test using PASW (Predictive Analytics Software) 18.0. And to verify the effect of the parameters 

is performed rank regression analysis for verification of the effects of protection factors for adaptation.

Rather than focusing on youth risk factors in social welfare practice field, focusing on processes and protective 

factors to reduce the risk factors, it is possible to convert the viewpoint overlooking the youth exposed to risk 

factors. Also, for young people experiencing difficulties that features loss of the family, it is determined that 

the prepared foundation which can be provided in the direction of social welfare practical intervention.

• Key Words : Functional Deficiency; risk factors; protective factors; Parameter; Broken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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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족의 기본 역할 및 기능이 상실됨으로써 청소년들

은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이는 사

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를 살아가는 청소년들

은 과거의 청소년에 비해 물질적‧문화적 혜택을 받고 있

지만 이러한 청소년들의 물질적 혜택은 건강 문제, 약물

남용, 우울, 자살 등 위험적인 환경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는 신체적‧인지적으로도 급격한 변화

를 겪고 자신의 정체성 발견과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

에 있다. 또한 심리‧사회적 자립 초기로서 가족의 보호로

부터 벗어나 환경의 여러 위험요인에 직접 노출되는 시

기이다. 가족의 기능적 결손은 우울‧불안 등의 정서적인 

문제, 친구와의 대인관계 문제, 학교생활의 부적응, 자아

존중감, 인지능력, 도덕성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

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6], 

가족결손과 청소년의 심리적응 간 관계의 연구를 보

면 구조적 결손변인은 비행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

하였으며, 우울‧불안에 대해서만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에 부모불화는 비행과 우울‧불안에 대

해서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가족 요인 중 부모의 이혼 등으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3] 가족 

응집력이 낮아지거나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우울‧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

다 [2]. 가정환경의 역경과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의 연구

에서는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과 불화, 부모의 품행문제 

등이 우울‧불안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보호요인들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가족 

구성원와 적응유연성과의 관계에서 관계는 적응유연성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은 매개기능을 

통해서 간접적인 관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심리적 기능에 대한 스트레스를 중재하는 효과가 있으며 

[1], 스트레스에 의한 사건에 덜 취약하고 회복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또한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적응하는 청소

년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

는 청소년의 적응유연성과 관련이 있다. 적응유연성에 

대한 연구는 적응유연한 개인을 구별하거나 변인들 간의 

관계를 따로 측정하였다. 

적응유연성의 측정 영역을 살펴보면 적응유연성을 다

차원적인 방법으로 접근 할 것인가, 총체적 방법으로 접

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고위험 상황에 노출된 청

소년 중 외적으로는 적응을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우울

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다[11]. 

이는 각 발달 영역에 따라 적응유연성의 정도가 다르

게 나타나는 영역특수성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18]. 적응

유연성이 영역 간에 균일하지 않은 것 자체가 흔히 일어

나는 자연스러운 발달 양상으로 보았다 [8]. 

청소년의 발달 과정의 관점에서 적응유연성은 학업성

취가 높고 또래와 잘 어울리며 학교활동에서 긍정적인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적응유연적인 

청소년은 특정한 스트레스를 수용하거나 참고, 피하고, 

최소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

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욕구에 맞도록 환경을 변화시키

기도 하고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접

근을 취하기도 한다 [12]. 따라서 기능적 결손가족 청소

년의 적응유연성은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발달과 관계 깊은 심리, 학교영역을 개별적으로 측정하

여야 한다. 

먼저 기능적 결손가족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을 측정하

기 위해서는 적응의 수준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무엇

을 적응으로 볼 것인가? 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적응유연성 연구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고위험 상황

은 전제가 중요하며, 기능적 결손을 고위험 상황으로 규

정하려면 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 

부모의 불화나 부모감독 부재는 청소년의 비행에 영

향을 주며, 강압적 자녀양육이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4]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가족의 기능적 결손은 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가족의 기능적 결손을 고위험 상황으로 규정 할 

수 있으며 적응유연성은 고위험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험 

상황에 처하지 않은 청소년의 평균적 기능 수준을 유지

할 때 적응 유연한 것으로 간주한다. 

심리영역 부분은 가정환경 위험요인에 노출된 청소년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심리적응을 유지하는 청소년은 그

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정서적 안정을 이루며, 침착하

게 대처해 나가는 개인 내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이룬 청소년은 가족의 결손을 경험하더라

도 탄력 있게 적응해 나갈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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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은 많은 심리 문제를 경험하게 될 비율이 높다 [5].

가족의 결손은 갈등적인 가족 환경에서 벗어나 더 조

화로운 환경으로 전환시켜 행동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를 

적게 가지며 능력 있는 개인으로 발전시키게 되는 경우

도 있다 [6]. 적응유연성이 높은 청소년은 다양한 대인관

계와 과제수행에 있어서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사회적으

로 성숙하며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환경에 잘 대처하기 

위해 전략을 세우기도 하고 미리 상황을 그려보는 능력

을 지녔으며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성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9, 10]. 

그러나 이러한 측정 방식은 인물중심적 접근의 한계

인 고위험 기준이나 고적응 기준을 임의 적용하는 한계

와 변인중심 접근의 한계인 적응유연한 청소년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적응유연성을 정확하게 측정하기에는 변인중

심 접근과 인물중심 접근을 병행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측정 방법이 될 수 있다 [16].

이와 같은 논의에 기반 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기

능적 결손이라는 위험상황을 전제로 심리적응 수준이 높

은 청소년을 추출한 뒤 학교 적응간의 관계에서 보호요

인의 매개효과의 기제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에서 조사

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중2 패널 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

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는 동일 표본을 두 번 

이상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반복 조사하는 중다전망적 패

널설계(multiple point prospective panel design)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데,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 중 표본으

로 선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6년 동안 반복적으로 추적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차년도 자료로 조사 대상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측정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ASW(Predictive Analytics 

Software) 18.0을 이용하였다.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개인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적응에 대한 

보호요인의 작용 검증을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종속변인
청소년의 심리적응(psychological adjustment)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학교, 가정, 

친구사이에 별문제 없이 잘 적응해 살아가는 것을 “적응”

이라고 하였으며, 역경을 겪으면서 개인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잃었지만 이전의 적응 수준으로 돌아오고 회복하

는 것을 “적응유연성”이라고 정의하였다 [16]. 

이런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라

는 위험상황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건

강하게 잘 적응한 상태”로 정의하였다. 

<Table 1>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의 한국청

소년패널조사에서 사용한 우울과 불안을 묻는 문항을 사

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

렇다'(5)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개념상 이해

의 편의를 위해 문항을 역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이 높게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자 2,967명 대상으로 심리적

응 평균점수의 상위 25%에 해당하는 점수 3.83점을 고적

응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문항 간 내적일치도인 

Cronbach's ɑ=.836로 양호한 척도로 볼 수 있다.

2.2.2 독립변인: 기능적 결손(위험요인)
가족 형태는 부모님이 다 계시지만 부모의 불화, 갈등, 

방임 및 가족의 부도덕으로 인하여 가족 간의 유대가 단

절되고 가족원 각자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함으로

써 가족의 본질적인 기능인 생활보장과 자녀양육에 어려

움을 경험하는 가족을 기능적 결손가족이라 할 수 있다 

[17]. 

따라서 부모 양육태도를 묻는 6개 문항으로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리커트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분석과정의 편의를 위해 긍정문항은 

역점수화 하였다. 따라서 총점이 높을수록 기능이 잘 이

루어지지 않는 기능적 결손가족이다. 문항 간 내적일치

도인 Cronbach's ɑ=.911로 양호한 척도로 볼 수 있다.

2.3 매개변인 

2.3.1 개인적 보호요인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 등을 묻는 긍정

적 문항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실패감을 묻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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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collection
(Number of people) (%)

sexuality
men

woman
1,510
1,457

50.8
49.2

Family
structure

father+ mother
etc. (if not the father+mother)

no answer

2,706
243
18

91.2
8.1
0.6

Poverty
Status

Poverty
Non poverty
no answer

583
2,212
172

19.5
74.6
5.8

Total 2,967 100.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alyzed

정적 자아평가 등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나는 나 자신을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

다.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

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

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

가 나뿐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의 6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문항 간 내적일치도인 Cronbach's ɑ=.763로 

양호한 척도로 볼 수 있다.

2.3.2 사회적 보호요인
사회적 보효요인을 묻는 학교관련 문항은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 내용은 나는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선생님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신다. 나는 장래에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

다.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나는 자주 외로움을 느

낀다.* 나는 학교에서 학교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등으로 

각 문항은 부정적인 문항은 역점수화 하여 평균의 총점

이 높을수록 교사와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친구와도 

잘 어울리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문항 간 내적일치도인 

Cronbach's ɑ=.558로 양호한 척도로 볼 수 있다.

2.4 통제변인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빈곤여부, 가족

의 구조적 결손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성별의 경

우 남학생 ‘1’, 여학생 ‘0’ 값을 부여하였다.  다음으로 빈

곤은 중위소득 60%를 기준선으로 설정하여, 중위소득 

60%이하 가구는 ‘1’, 중위소득 60%이상 가구는 ‘0’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결손가구는 부모가 모두 

있는 가구는 ‘1’로 구분하였다. 그 외 친아버지만 계시는 

경우, 친어머니만 계시는 경우, 친아버지와 계모가 계시

는 경우, 친어머니와 계부가 계시는 경우, 계부와 계모가 

계시는 경우, 계부만 계시는 경우, 계모만 계시는 경우, 

두 분 모두 안 계시는 경우는 ‘0’의 값을 주었다.

3. 분석결과
3.1 분석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Table 1>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전체 분석대상자

의 수는 2,967명이며 이들 중 남학생이 50.8%를 차지하

는 1,510명, 여학생이 49.2%를 차지하는 1,457명으로 여

학생과 남학생 수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자의 가족구조를 살펴보면 친아버지와 친어

머니로 구성된 가족은 2,706 가구로 전체의 91.2%에 해

당하였으며 친아버지가 아니거나 친어머니가 아닌 경우

와 또는 두 분 다 없는 경우가 243 가구로 8.1%에 해당하

였다. 

가족기능이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 안에 보호요인의 

매개검증 1단계는 기능적 결손가족이 심리적응에 (β

=-.197, p<.001)로 음(-)의 영향을 주었다.

매개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β=-.073(p<.001)로 감소되

어 자아존중감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학교친구애착의 매개검증 1단계에서 가족

의 기능적 결손이 심리적응에 음(-)의 영향을 주었으며, 

2단계 검증에서도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 학교친구애착에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 단계에서 매개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β

=-.197(p<.001)에서 β=-.147(p<.001)로 감소되어 부분 매

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높을

수록, 학교친구에  대하 애착이 높을수록 기능적 결손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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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odel 1

(Dependent: 
Psychological 
adaptation)

Model 2
(Dependent: Self Esteem)

Model 3
(Dependent: 
Psychological 
adaptation)

sexuality(women=0) .154*** 8.172 .055** 2.957 .132*** 7.617

Poverty Status
(Non poverty=0)

.012 .643 -.035 -1.880 .027 1.548

Status the structural 
defect
(Non poverty=0)

-.040* -2.102 .000 -.002 -.040 2.303

Functional deficits -.197*** -10.349 -.295*** -15.832 -.073*** -4.057

Self Esteem .417*** 23.545

R2 (Modified R2) .053(.052) .087(.086) .212(.210)

F 38.601*** 65.892*** 147.964***

R2 increase .037(F=107.109, p=.000) .083(F=250.667, p=.000) .159(F=554.381, p=.000) 

*p<.05, **p<.01, ***p<.001

<Table 2> Mediating Effects of Self Esteem

Variables
Model 1

(Dependent: 
Psychological 
adaptation)

Model 2
(School friends 
Attachment)

Model 3
(Dependent: 
Psychological 
adaptation)

sexuality(women=0) .154*** 8.172 .082*** 4.223 .116*** 6.697

Poverty Status
(Non poverty=0)

.012 .643 -.001 -.035 .012 .701

Status the structural defect
(Non poverty=0)

-.040* -2.102 .005 .285 -.039* 2.254

Functional deficits -.197*** -10.349 -.122*** -6.271 -.147*** -8.377

Self Esteem .410*** 23.916

R2 (Modified R2) .053(.052) .018(.016) .218(.216)

F 38.601*** 12.310*** 150.427***

R2 increase .037(F=107.109, p=.000) .014(F=39.327, p=.000) .165(F=571.952, p=.000 

* p<.05  ** p<.01  *** p<.001, 분석대상(N)=2,967명

<Table 3> Mediating effect of school attachment friend

4. 결론 및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적응유연성 관점에서 위험 상황에서 적응

을 잘하는 청소년을 확인하고 예측변인과 발달 산물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학문적 시사점을 남긴다.

첫째,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위험요인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접근 방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과 부모감독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보호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였다. 이는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라는 어려움을 경험하

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실천적 개입 방향을 마

련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가족의 기능적 결손으로 인한 청소년

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점에서 벗어나 청

소년들의 적응유연함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복지 실천현

장에서의 개입도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기능적 결손을 경

험하는 청소년에 대한 관계를 증진 시키고 소통 할 수 있

는 기회의 장이 학교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하고 교사들의 

인식도 전화되어야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적응

유연성 관점에서 설정된 여러 변인을 측정할 수 있는 측

정도구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적응을 다양한 방면에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가 개발된다면 변인간

의 이론적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후속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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